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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최초의 폐이식 수술에 참여하고 국내에서 시

행된 폐이식 수술의 50% 이상 집도하는 등 국내 

폐이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세의대 백효채 교수

가 바이엘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.

대학의학회(회장 이윤성)와 바이엘코리아(대표이

사 잉그리드 드렉셀)는 제13회 바이엘임상의학상 

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백효채 

교수를 선정했다. 백효채 교수는 1996년 국내에

서 최초로 시행된 폐이식 수술에 참여한 이래 현

재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폐이식 수술의 50% 이상

을 집도하며, 다양한 임상적 시도를 통해 폐이식 

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본 

상을 수상하게 됐다. 백 교수는 폐이식 분야가 활

성화되기 전부터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전문위원

으로 활동하며, 임상에서 뇌사자 폐장 선정 시에 

사용하는 폐이식 수술 응급도의 기준을 마련했다.

또 폐이식과 관련된 동물 기초실험을 시행했고, 

장기적출 후 장시간의 폐보존을 하기 위한 보존액 

개발 실험을 바탕으로 심정지 후에도 장기를 적출

하여 이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폐이

식 발전에 핵심적인 연구 성과를 일궈냈다. 

뿐만 아니라, 양측 폐이식 수술 후 만성 합병증으

로 인해 발생한 폐쇄성 세기관지염 환자에서 양측 

폐 재이식 수술, 폐이식-관상동맥 우회술 동시수

술, 폐-신장 동

시 이식수술 등 

국내 최초로 시

도되는 고난도 

폐이식 수술을 

성공적으로 시

행했다.

이밖에도 폐이

식에 관해 생소

했던 여러 임상과와 협진을 통해 다학제 폐이식팀

을 구성해 환자들에 적용, 수술 후 예후를 향상시

키는데 공헌했다.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은 “백

효채 교수는 다양한 연구와 임상적 시도를 통해 

국내에서 생소했던 폐이식 분야의 활성화에 이바

지했다”고 평가했다. 김건상 바이엘임상의학상 운

영위원장은 “백효채 교수는 국내에서도 폐이식이 

가능하게끔 기반을 마련한 의학연구자로서 많은 

국내 폐이식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”고 언

급했다. 바이엘임상의학상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

기여한 국내 임상의사를 발굴하여, 한국 의료 수

준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

북돋우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됐다. 이번 제

13회 바이엘 임상의학상 시상식은 3월 28일 밀레

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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